논제 : 푸드트럭을 합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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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나는 이러한 푸드트럭 합법화에대해 반대한다.
푸드트럭 합법화를 하여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경제 관료들은 대형 유통업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전체 일자리 중 유통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8.5%에서 2011년에는 15%로 추락하였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이다.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로 푸드트럭 창업이 늘게되면 다른 음식점 폐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또다른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푸드트럭의 위생과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틋넉의 특성상 최소의 설비만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기가스 배출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푸드트럭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한 방안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푸드트럭 제조사만 배를 불리는 규제허용이 될 것이다.

 기존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푸드트럭이 허용될 경우, 인근 가게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월세와 보증금에 세금까지 내고 영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푸드트럭이 손님을 뺏어간다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인데, 유독 푸드트럭만 합법으로 허용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일부 유원지에서만 푸드트럭을 허용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미 유원지나 놀이공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 추가로 푸드트럭이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견해가 많다.


